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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성화교협회 호주 세계화상대회 참가 

= 한국에서는 처음 참가...차이나타운 투자유치 한국 화교단체인 

한성화교협회(회장 유국홍)는 6 일부터 3 일간 호주 멜보른에서 열리는 

`세계화상대회'에 참가한다. 

세계화상대회는 91 년부터 격년으로 전세계 화교출신 기업인이 모여 기업 

소개와 세미나를 개최한다. 

한국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기는 이번 이 처음이다. 

이 행사에는 유국홍 회장과 건국대 양필승 교수를 비롯해 모두 5 인의 

위원이 참가한다. 

이 행사에는 특히 한성화교협회가 서울 뚝섬에 조성 예정인 차이나타운에 

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 

현재 해외 화교는 약 5000 만 명이며 유동자산은 약 2 조달러에 달하는 

것으로 알려졌다. 

  

 


